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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과정

Ⅰ. 서론

미세한 분진, 이산화질소, 오존등으로구성된미립자물질은

도시의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주요한 오염물질로 최근세계

곳곳에서 WTO 기준을초과하고 있다(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5). 미세먼지는 어린이와노인등의취약계층을 비

롯하여국민건강을위협하는요인으로미세먼지를제거하기위

해많은정책과관심이집중되고있다. 미세먼지를포함하여 도

시내대기질개선을위한식생의잠재적 영향에관한연구가진

행되었다(Janhll, 2015; Vos et al., 2013; Yin et al., 2011). 잎

표면과 미세먼지의 상호관계 또는 나무에 의해흡착된 미세먼

지의흐름등을 정량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Manes et al.,

2016; Nowak et al., 2006), 10µm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는잎에

부착되어 감소될 수 있다고 연구되었다(Hosker and Lindberg,

1982; Ottel et al., 2010; Sternberg et al., 2010). 식물의미세먼

지 흡착능력은 식물의밀도, 유형 및 구성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존한다(Lin et al., 2016; Tong et al., 2016). 식물에의한대기

질개선과관련하여도로변에식재된가로수의미세먼지흡착에

관한 연구가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녹지의부족으로 입체적

녹화가강조되며, 입면녹화는미적, 온도조절, 단열등생태적으

로도 가치가 높다. 입면녹화의활성화 측면에서 녹화용 식물과

미세먼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면녹화용 식물로 많이 이용되는 덩굴

식물의 미세먼지저감에있어서잠재적능력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식물

실험식물은 입면녹화용덩굴식물로 서울시 도시구조물벽면

녹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식물 중 담쟁이, 줄사철, 인동,

송악, 마삭줄 5종을 선정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은고농도의미세먼지입자를 아크릴챔버(1,800L)에비

산시켜 4시간 동안놓아두어PM10 이상의큰입자의 미세먼지

를바닥에 가라앉힌다음펌프를 이용하여 식물이있는밀폐된

non-VOC챔버(0.9×0.8×1.25m; 0.9m3)에주입하였다.챔버에미세

먼지를주입한 후챔버내팬을 가동하여 미세먼지가 고루분

포하도록하였다. 이후 측정기 DustTrakT DRX 8533(Scantec,

Belgium)으로 1시간 간격으로 미세먼지 질량을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1시간간격으로 미세먼지입자에따른질량의변화를측정하

였다. 미세먼지측정은광산란방식으로 4분동안측정값의평균

으로 계산하였다. 시간의 경과에따른 미세먼지 질량의변화와

미세먼지 제거량을 분석하였다. 미세먼지 제거량은 빈 챔버의

미세먼지변화량에서식물챔버의미세먼지변화량의차이를식

물의 미세먼지제거량으로 계산하였다. Spss package를 이용하

여 측정된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세먼지 질량의 변하

1시간간격으로 미세먼지질량의변화를빈챔버와식물챔버

를 비교하면 식물이있는챔버에서 미세먼지의감소가 더많이

이루어졌다.

시간의 경과에따라식물의 미세먼지량을분석하면 1시간후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가있는데, 줄사철, 송악, 인동의변화량

이 다른 식물에 비하여 높았으며, 마삭줄의변화량이 낮았다. 2

시간과 3시간 후에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없었으며, 4시간

후에는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있다. 미세먼지변화량을 분

석하면 1시간 후에는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있으나,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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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M 2.5 b: PM 10

그림 2. 미세먼지 노출 후 미세먼지 질량의 변화 a: PM 2.5(µg/m3) b: PM 10(µg/m3)

그림 3. 2시간, 4시간 후 미세먼지 제거량

후의 변화량은 차이가 없다.

2. 식물별 미세먼지 제거량

미세먼지제거량을 분석하면 식물에따라값의 차이는있으

나, 1시간과 3시간후보다는 2시간과 4시간 후제거량이 높았다.

초미세먼지인 PM2.5의제거량은줄사철, 송악, 마삭줄은 4시간

후 높았으나, 담쟁이, 인동은 2시간 후 높은 경향이다. PM10은

담쟁이, 인동은 2시간 후, 줄사철, 송악, 마삭줄은 4시간 후 높

다. 식물별로 미세먼지제거에 반응하는 시간에 차이가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Ⅳ. 결론

본연구는도시에서입면녹화용으로사용되는덩굴식물의잠

재적인 미세먼지 저감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식물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량이낮아져식물에의한미세먼지감소효과를설명하

였다. 식물별로 시간의 경과에따라미세먼지제거량에 차이가

있으므로환경 특성에 적절한 식물의선정이요구된다. 다만본

연구는잎의 면적과 식물의 특성에따른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있다. 향후잎의특성과미세먼지저감효과의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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